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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 선물가격, 차익실현으로 하락

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
단위 : US$/톤

구분
기준일

(’21.10.13)
전일대비

전월평균
(’21.09)

2020
평균

밀

옥수수

대  두

264.09

201.67

439.17

▼2.1%

▼2.0%

▼0.2%

261

206

471

202

143

350

주1.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(적색연질밀; SRW), 옥수수, 대두의 근월물
(밀 : 12월, 옥수수 : 12월, 대두 : 11월물) 정산가격임.

밀 선물시장 시황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대두 선물시장 시황

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
2.1% 하락했다. 밀 선물가격은 전 세계 밀 공급
에 대한 예상보다 낮은 평가로 가격이 반등한 
후 차익실현으로 하락했다. 미 농무부는 화요
일 2021/22년 세계 밀 재고량을 5년 만에 최저
치인 2억 7,718만 톤으로 고정시켰으며, 미국, 
호주, 이란이 감소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. 미 
농무부는 주간 작물 보고서에서 2022년 미국 
겨울 밀 작물의 파종이 일요일 현재 60% 완료
되었다고 발표했는데, 이는 5년 평균치와 일치
하지만 분석가들의 기대치(61%)에는 약간 못 
미치는 수치이다. 유럽 무역업자들은 파키스탄
이 9만 톤의 밀 입찰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. 
그러나 파키스탄 국영 무역공사(TCP)는 이 제
안을 아직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구매 사실이 
보고되지 않았다.

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
비 2.0% 하락했다. 옥수수 선물가격은 곡물 시
장이 예상보다 높은 미국 공급 전망에 압박을 계
속 받으면서 하락했다. 미 농무부는 미국 수출
업자들이 2021/22 마케팅연도에 알려지지 않
은 목적지로 16만 1,544톤의 옥수수를 판매했
다고 밝혔다. 미 농무부는 화요일 현재 수확되
고 있는 미국의 옥수수 수확량이 에이커당 
176.5부셸로 150억 1,900만 부셸을 생산할 것
이라고 밝혔다. 분석가들은 에이커당 평균 
176.0부셸의 수확량을 바탕으로 149억 7,300
만 부셸의 옥수수 수확량을 예상했었다. 미 농
무부는 주간 작물 보고서에서 일요일 현재 41%
의 옥수수 수확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는데, 이
는 5년 평균치(31%)보다는 높지만 분석가들의 
기대치(42%)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치이다.

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
0.2% 하락했다. 대두 선물가격은 미 농무부의 
생산량 전망에 압박을 계속 받으면서 하락했
다. 미 농무부는 미국 수출업자들이 2021/22 
마케팅연도에 중국으로 33만 톤, 알려지지 않
은 목적지로 19만 8천 톤의 대두를 판매했다고 
발표했다. 미 농무부는 현재 미국의 대두 수확
량이 에이커당 51.5부셸로 44억 4,800만 부셸
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. 미 농무부는 일요
일 현재 미국의 대두 수확량이 49%로 5년 평균
치인 40%를 앞섰지만 분석가들의 기대치인 
50%에는 못 미쳤다고 밝혔다.

관련동향

 걸프 옥수수 및 대두 베이시스 수준은 선물 하락과 일부 지역의 최근 비로 인해 새로운 수확물이 더 늦게 도착한 것을 배경으로 거의 

변화가 없었고, 밀 수출 프리미엄은 안정적이었음.

 13일 국제유가는 세계 석유수요 둔화 우려, 미 원유 재고 증가 예상,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(디폴트) 가능성 고조 등으

로 하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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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물 수출가격 (FOB) 환율 국제유가

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

곡물수출가격
(FOB)

밀 314 ▲0.3%
환율

원/달러 1,199.1 ▲0.5%

옥수수 266 ▼1.5% 달러/유로 1.1533 ▼0.1%

대두 492 ▼2.2%
국제유가

WTI 80.44 ▼0.2%

쌀 394 - Dubai 81.43 ▼0.8%
1) 밀(US SRW Gulf), 옥수수(US 3YC Gulf), 대두(US Gulf), 쌀(Thailand 100% Grande B), WTI(근월물), Dubai(현물)
2) 기준일은 ‘21.10.12(수출가격), ‘21.10.13(환율), ‘21.10.13(국제유가)이며 자료출처(국제곡물이사회, 한국은행, 한국석유공사)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


